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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외상 경험과 이성 관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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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의 이성 관계 집착 양상을 일반 여성과 비교한 후 매매 아동기 외상 및 성매매 중 외
상 경험이 이성 관계 집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성매매 여성 및 일반 여성 각 42명이었
다. 연구 결과,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이성 관계 집착 중 외로움, 질투, 과민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거
절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중의 외상 경험은 이성 관계 집착과 상
관이 없었으나, 아동기 외상은 이성 관계 집착과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방임 및 가족 내 비 은 이성 관계 집착과 행
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높았다. 일반 여성의 경우 아동기 외상이 이성 관계 집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가족 내 
비 과 신체 학대가 이성 관계 집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결과, 일반 여성의 경우는 아동
기 외상 중 신체적 학대가 이성 관계 집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방임
이란 아동기 외상요인이 이성관계 집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of 42 female 
sex workers and the effect of traumatic experiences on them. Research result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neliness, jealousy, over sensitiveness between the female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But 
fear of rejection and doubt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a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 sex workers group 
than in the controls. Among the subscales, childhood neglect and family secret were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the various obsessive behaviors. This is also the case for the control group, with family secret and 
physical abuse being the most. Finally, in regression analysis, in the control group, childhood physical abuse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group, 
childhood neglect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obsessiv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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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성매매 여성의 실태

2006-2010년에 걸쳐 전국 100 여개 지역에 걸친 성매
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약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1].  성
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나타내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현상이다. 1960년대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
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 교정, 교화의 대
상으로 간주하였고, 70년대에는 외채 압박을 줄이고 무
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관광산업 개
발을 빌미로,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장려되기도 
하였다. 80년대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양해
지고 성산업이 비공식 부문의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었
으며, 90년대에는 외국인 여성의 수입이 나타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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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수요도 증가하였다. 성매매 문
제는 이렇듯 일부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복
잡한 사회적 이면을 가지고 있다[2]. 그러나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2001년 부산 완월동 성
매매업소 화재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
재 사건 등을 총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실태가 사회에 알
려지고, 2001년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에 의하여 
한국이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규정됨에 따라 성
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3].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
국의 사회학자인 Barry Kathleen은 성매매를 ‘경제적 이
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성
적학대·강간·폭행·언어폭력·인종차별·아동에 대한 성적학
대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하였다[4,5]. 성매매의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워
지는 경제적 악순환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강
요당하고 감금, 폭행 등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비자발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
손되면서 정신적 불안이나 약물 의존, 사회적 고립과 자
포자기에서 오는 무기력 등을 포함한 극심한 정신적, 심
리적 어려움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6].

1.2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및 아동기 외상경험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시 포주와 인신 매매범, 성구
매자들에 의해 폭행과 강간·살해위협·감금 등의 폭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는 외상적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5]. 성매매의 부정적 경험은 성매매 여
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힌다. 성매
매 피해여성들은 지속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당하면
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폭력, 착취 등으로 인한 불안
장애(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와 우울 증세, 성인 
혹은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희롱에 의한 모멸감은 만
성화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오랫동안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중독이
나 섭식증, 경계선장애, 해리장애, 성기능장애, 주체성장
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많
은 성매매여성들이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거치지 못한 결
과, 전인적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다양한 성격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피해여
성을 위한 심리치료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주장이 학계
에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현선은 연구를 통해 폭력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외상 정도(59.37)가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각도
(50.6)나 걸프 참전군인의 심각도(34.8),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여성의 심각도(30.6)에 비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하였다[7]. 또한 Farley가 조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군이나 다른 국가의 성매매 
피해여성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밝혔졌다[8]. 조
진경 역시 12,105건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끊임없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조울증, 정서불
안, 대인관계불능, 자기통제 곤란, 성격장애 등 27개의 정
신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채정호는 
전국 23개의 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정신건강 자
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 탈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해
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신체 증상 및 심각한 외상 후 스트
레스 연관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10]. 
조정자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81.7%가 당장 심리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 대상 우울증 상담 및 치료를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11,12].

성매매 유입 동기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성장환경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Shaw와 Butler의 연구는 
청소년기 성매매 진입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을 꼽았다[13].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의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 성폭행을 당한 경험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14-15]. James의 연구도 이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성매매 여성의 49.1%가 
아동기에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15]. 남미
애와 홍봉선도 성매매청소년 교육 수강제에 참여하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아동기 방임을 이른 나이
에 경험할수록 성매매 유입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을 알아냈다[17]. 이는 McMullen, Schissel과 Fedec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18,19].

1.3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과 이성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개인의 삶
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필수적인 측면
이다[20].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정체감 확립, 자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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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 욕구 만족으로 이어진다. Sullivan은 대인관계를 통
해서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으며 관계를 통한 지지와 격
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절망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성인 남녀의 이성교제(dating)는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로 두 사람의 상
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
게 한다[21]. 개인은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타인의 반응
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나 특징들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 있게 된다[22].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개인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과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Allen은 다양한 외상사건 중에서 가정 폭력
이나 아동학대가 개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기에 이성교제나 데이트 관계의 
질 및 이후의 결혼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23]. 또한 김은정에 따르면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정서적 양가성 문제를 일으키고,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
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인기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25]. 이유경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Briere와 Runtz, 하정희, 조은정, 
김난영 연구와 일치한다[26,27,28,29,30]. 또한 아동기 정
서적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윤경과 아동기 학대
와 방임이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Shapiro, 이태
영의 결과와도 맥락이 유사하다[31,32,33]. 이와 더불어 
황지영은 불안, 우울, 소외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대
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으로 보았다[34].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앞서의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
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기의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등 외상 경험률이 일반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성매
매 이전 또는 성매매 도중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성
폭력 등의 강력한 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우울, 불안, 부정
적 자아상,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정서적인 문제가 심각
한 상태임이 드러났다[3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폭
행의 일반적인 결과는 성적기능장애, 자기 파괴적 성향, 
자기혐오, 사회적 고립감, 낙인감, 자존감 상실, 무력감, 
죄책감,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
럼 외상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인격
을 발달시킬 수 없게 만들고, 이는 성매매 여성이 이성과
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낙인찍혔다고 생
각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상을 가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업주로부터의 
착취 속에서 무력감과 의존성을 형성한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되고, 물리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업주를 떠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36]. 이경희와 김봉환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
조절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서 표현 
양가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경우 대인관계 능력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7]. 불안정 애착 
또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성인기의 부적응적
이고 부적절한 이성관계에서의 태도는 불안정한 애착과 
연관이 있으며, 집착행동은 불안 애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38]. 즉 불안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버림받을까,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하
고, 파트너의 행동에 지나차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등 파트너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39].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며 
현실적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
할 경우에도 부적절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었다[40]. 연
구 결과들은 아동기 외상 및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자주 
경험한 성매매 여성들이 대인관계 지속에 대한 어려움과 
남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태도로 인하여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매매 생
활에서 벗어나 탈성매매하는 것이다[7]. 비록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기
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42], 신혜영이 성매
매 여성들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년 후 
본인들의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주부가 30%를 차지해 청
소년 시절 가족이 화목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
인이 되어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
났다. 또한 늘 옆에 있어주는 든든한 지지자나  이성친구
의 존재 유무가 사회 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
다[43]. 

그런데 이렇게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주변인의 정신적인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를 조
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44], 
성매매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실효성을 비판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45-47]와 성매매로의 유입 원인이나 탈성
매매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
[48,4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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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Sex Workers 

Group(person)

n=42 

the controls

(person)

n=42

t

AGE

15-24 21(50.0%) 25(59.5%)

.66
25-34 16(38.1%) 7(16.7%)

35-44 5(11.9%) 10(23.8%)

Average(SD) 25.57(6.13) 24.45(9.21)

Edu-

ca-

tion

under middle 

school
8(19.0%) 0(0.0%)

-.95
high school 31(73.8%) 34(81.0%)

university 2(4.8%) 8(19.0%)

above univ. 1(2.4%) 0(0.0%)

Average(SD) 11.39(2.03) 11.80(1.86)

Mar-

riage

unmarried 35(83.3%) 33(78.6%)

-
married 2(4.8%) 8(19.0%)

divorced 2(4.9%) 0(0.0%)

others 3(7.0%) 1(2.4%)

* p<.05, ** p<.01, *** p<.001

[Table 1] Demographic results of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가 있어 왔다[7,50,51]. 그리고 성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7,52,53]와 청소년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54-5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별 성매매 여성에게 적합한  심
리치료 및 예술치료에 대한 다수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
되었다[57-60]. 

이러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매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그녀들의 내
면을 볼 수 있는 연구들, 즉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적인 
차원이 아닌 인간적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이나 
결혼관, 성태도 및 성의식 등을 연구한 논문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외상 경험이 분명 대인관계 및 이성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상경험과 이
성관계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
는 인간이해를 위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대인 관계경험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의 
외상적 경험이 이성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
고, 이를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
고자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동기 학대경험, 성매매 동안의 외상경험과는 얼마나 연
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일반여성 집단과도 비교 분
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이성관계 
집착 정도가 높을 것인가? 
가설 1.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이성관계 접착 
정도가 높고 집착 양상이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 성매매 여성의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2. 성매매 여성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정적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동안 외상경험은 이성
관계 집착과 정적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일반여성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성관계 
집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4. 일반여성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이성관계 집
착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이성관계 집착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성매매 여성과 일반 여성이 경험한 외상 
경험 중 어떤 외상적 요인이 이성 관계 집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서울 지역 3곳, 
대전 1곳, 대구 1곳의 성매매 여성 쉼터에서 탈 성매매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쉼터 입소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성매매 여성 45명 중 답변 불성실로 3건
이 누락된 42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비교 집단은 경기 
지역 1곳, 서울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구 지역 사이
버대학교 이렇게 총 3곳에서 자원한 학생 총 50명을 대
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남성 및 답변 불
성실로 8건이 누락되어 총 42명의 일반인 자료가 수집되
었다. 성매매 집단의 연령범위는 18세부터 40세로 평균 
연령은 25.57세(표준 편차 6.13)였으며, 일반 여성 집단의 
연령범위는 17세부터 44세로 평균 연령은 24.45세(표준 
편차 9.21)였다. 

두 집단의 연령과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t=.66, p=.514, t=-.95, p=.344).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연령과 성매매 종사 
기간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기
간의 범위는 1년-15년이었고, 성매매 유입연령은 11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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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다. 

years

Sex Workers Group

(person)

n=42

Duration of 

Prostitution 

 under 1 10(23.8%)

1-5 17(40.5%)

5-10 10(23.8%)

over 10 5(11.9%)

Average(SD) 52.86 months(48.91)

Age of 

Prostitution 

Beginning

under 15 6(14.3%)

16-20 28(66.7%)

21-25 5(11.8%)

25-30 2(4.8%)

over 31 1(2.4%)

Average(SD) 18.67(3.65)

[Table 2] Prostitution related factors of sex workers group 

2.2 측정도구 

2.2.1 이성관계 집착 설문지

우아미(2008)가 개발한 설문지로 이성관계 집착 정도
를 측정하며,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심, 의
심, 과민성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로움/
불완전감은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부 
두려움은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행
동, 질투심은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행동, 의심은 파트너의 애정
에 대한 불신, 과민성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매우 민
감해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총 
3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약
간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보고되었다.

2.2.2 아동기 외상 경험 설문지(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Herman과 Kolk(1990)가 개발하였고 18세 이전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 총 42문항 4점 척도로 된 설문지이다.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 
경험, 가족 내 비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
대, 가정폭력 목격,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의 10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나래가 번역하였고 전체 신뢰
도 계수는 .70으로 보고되었다[61]. 

2.2.3 성매매 중 외상 경험 설문지

김현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설문지를 토대로, 성매

매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직접 구성한 설문지이다[7]. 협박/구타/폭행과 같은 신체
적 폭력, 성폭력, 산부인과계 질병, 고립/배신, 보호 경험
의 총 5개 영역을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발생 빈도
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Table 3] 측정 도구 정리
Questionnaire Author Subscales

Romantic

Relationship

Obsessions Q

Amy

Woo

(2008)

5 subscales

Total 38 items

5 point scal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Herman 

& Kolk 

(1990)

10 subscales

Total 42 items 

4 point scale

Traumatic

Antecedents during

Prostitution Q

Hyeon

Sun Kim

5 subscales

Total 16 items 

5 point scale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통해 분석되
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과 학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를 통해 평
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성관계 집착 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한 후 t-test
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고, 성매매 집단, 일반인 
집단 각각에 대해 아동기 외상 경험 및 성매매 중 외상 
경험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마
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매매 중 외상 경험이 이
성관계 집착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에 대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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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 비교

두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cale of obsessive 
behavior

Sex Workers Group
n=42

The Controls
n=42 t

M(SD)

Total 100.17(35.00) 89.55(20.21) 1.67

loneliness/incomplete 
feeling

13.52(4.52) 12.81(3.65) .80

rejection fear 23.55(10.31) 19.54(5.81) 2.18**

jealousy 18.78(6.75) 17.98(4.53) .64

doubt 25.00(11.26) 20.32(6.30) 2.33**

over sensitiveness 19.00(6.73) 19.10(4.76) -.08

* p<.05, ** p<.01, *** p<.001

[Table 4] Total score and subscale of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and the controls 

측정 결과, 성매매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이성관계 
집착 하위 요인 중 ‘거부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총점 및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cale
Total 
score

loniness/
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e
ness

Total score of 
childhood trauma

.47** .25 .51** .37* .33* .54**

competence -.02 .14 -.13 -.05 .04 -.03

sense of safety -.14 .04 -.26 -.16 -.05 -.16

neglect .49** .38* .51** .38* .37* .51**

detachment .23 .17 .25 .21 .15 .26

family secret .38* .35* .33* .34* .26 .41**

physical abuse .16 .06 .18 .11 .15 .16

emotional abuse .30 .14 .34* .23 .20 .38*

sexual abuse .34* .16 .33* .21 .34* .35*

observation of 
violence

.16 .06 .15 .11 .11 .25

drug abuse .22 .17 .17 .27 .03 .50**

* p<.05, ** p<.01

[Table 5] Corel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상관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총점은 이성관계 집착 총
점 및 5개 중 4개의 하위요인과 r=.30~55의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중 ‘방임’
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과 
r=.35~5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내 비 ’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을 비롯한 4개의 하위요인
과 r=.30~4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이성관계 집
착 요인 중 ‘거부 두려움’과 ‘과민’ 요인이 아동기 외상 
경험 총점 및 10개 중 4~5개의 하위요인과 r=.30~55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 중 ‘약물 문제
에 대한 노출’이 ‘과민’과 r=.50의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
다. 

3.3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

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관 분석 결과, 두 변인의 총점을 비롯한 모든 하위 요
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cale

Total 

score 

of 

obses

sion 

loniness/

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

eness

physical 

abuse
.05 .01 .09 -.05 .07 .00

sexual 

abuse
.06 -.06 .14 -.06 .12 -.01

obstetrics 

disease
-.14 -.10 -.11 -.22 -.12 -.04

isolation/

betray
.03 -.02 -.02 -.01 .13 -.04

custody .09 .16 .14 .01 .02 .04

* p<.05, ** p<.01

[Table 6] Corelation between trauma during prostitution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3.4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상관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
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
관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총점은 이성관계 집착 총점, 
‘거부 두려움’, ‘의심’과 r=.35~5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중 ‘가족 내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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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성관계 집착 총점 및 4개 하위요인과 r=.30~50의 유
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이
성관계 집착 총점 및 3개 하위요인과  r=.30~5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이성관계 집착 요인 중 ‘거부 두려
움’이 아동기 외상 경험 총점 및 10개 중 6개의 하위요인
(외상 보호 요인인 안전감과는 부적 상관) r=.30~50의 수
준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Scale
Total 

score

loniness/

incomplete 

feeling 

rejection 

fear
jealousy doubt

over 

sensitiv

eness

Total score 

of 

childhood 

trauma

.42** .27 .47** .17 .37* .28

competence .07 .06 -.07 .22 .05 .02

sense of 

safety
-.20 -.11 -.33* .08 -.21 -.10

neglect .39* .25 .27 .21 .41** .19

detachment .35* .19 .35* .19 .36* .21

family 

secret
.42** .33* .40* .36* .16 .43**

physical 

abuse
.44** .32* .46** .29 .27 .37*

emotional 

abuse
.11 .09 .32* -.11 .05 .03

sexual 

abuse
.41* .28 .31* .17 .47** .28

observation 

of violence
.30 .21 .28 .21 .25 .19

drug abuse .12 -.01 .23 -.14 .25 .01

* p<.05, ** p<.01

[Table 7] Corel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the controls

3.5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이성관계 

집착에 대한 아동기 외상 경험의 영향

아동기 외상 경험의 하위 요인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
인 집단 각각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성매매 집단의 경우, 아동기 외상 경험의 10개 하위 
요인 중 ‘방임’이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약 29%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일반인 집단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약 1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B Beta t p

neglect 7.55 .54 3.97 0.00

R2=.29, F=15.54, p<.001

[Table 8]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rauma during 

prostitution on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sex workers group 

B Beta t p

physical 

abuse
7.27 .45 3.02 .01

R
2
=.18, F=9.14, p<.01

[Table 9]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the obsessive 

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 of the 

controls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을 파악한 후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매매 중 외
상경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외상경험이 이성관계 집착
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외상경험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떠한 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매매 여성
과 일반인 여성간의 간의 이성관계 집착을 비교한 결과  
외로움/불완전감, 질투, 과민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매매 여성이 일반인 여성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
매매 집단이 전체적으로는 이성관계 집착 정도가 일반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반인보
다 파트너를 생각하면 우울이나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파
트너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며, 파트너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하여 매 시간 문자를 주고 받으려
하거나 휴대폰 문자 같은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 집단이 일반인 집
단에 비해 아동기 애착이나 주변인 지지에 결핍되었던 
경험이 많았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파트너의 행
동에 지나차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난 우아미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5,39].

둘째, 성매매 집단의 아동기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
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방임’이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 의심, 과민의 5개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가족 내 비 ’이 의심을 제외한 외로움/
불완전감, 거부/두려움, 질투, 과민의 4개 하위요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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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가족 
중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 성매매 여
성일수록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이성에게 버림 받을까 
두려움이 크고, 파트너의 행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다른 
이성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파트너를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기에 
가족 내 비 이 많았던 성매매 여성일수록,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 받고자 하고, 외로움과 우울 등 부
정적인 정서들을 많이 느끼고, 파트너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질투심을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안, 우울, 소외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대인관
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한 황지영의 연구
나 34]. 성매매 여성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버림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민감성과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성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아미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39].  

성매매 집단의 성매매 중 외상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놀랍게도 두 변인의 총점
을 비롯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성매매 집단의 경우 성매매 중 외상경험이 아
닌 아동기 외상경험이 이성관계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성인기 외상보다 아동기 애
착 관련 외상 경험의 더 큰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40].

셋째, 성매매 여성이 아닌 일반인 집단의 아동기 외상
과 이성관계 집착 정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 중 ‘가족 내 비 ’은 이성관계 집착 총점과 하위요
인 중 ‘외로움/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 ‘과민’의 
4개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적 학대’
는 이성관계 집착의 하위요인 중 ‘외로움/불완전감’, ‘거
부 두려움’, ‘과민’의 3개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가족 내 비 이 많거나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는 모르게 했던 경험이 
있는 일반여성일수록, 외로움이 심하고 파트너가 떠날까
봐 불안해하고,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고 자신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일반인일수록, 이성
관계를 맺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이성에게 집착하기
보다 오히려 이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 Briere와 Runtz, 이유
경, 김난영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6,27,30]. 또
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조은영, 고나래의 연구[29,61]와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기 외상경

험이 초기 성인기의 높은 대인관계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최은영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62]. 이는 성매매 여성
이든 일반여성이든 이성관계 집착 정도는 아동기 외상경
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매매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각각에서 이성관계 집착 정도에 어떤 상대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 결과, 성매매 집단의 경우, 아동
기 외상경험의 10개 하위 요인 중 ‘방임’이 이성관계 집
착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반인 집단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은 아동기에 가족으로부터의 방임되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이성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일반인 여성의 경우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
에 대한 거부나 관계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외상경험 중에서
도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 부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
으로 보고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3].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벗
어나 건강한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7, 42,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역시 성 매매 여성들이 일
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친 한 관계의 욕구가 강하지만,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질투
심이 높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양가적 태
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속되어
져 온 내면의 갈등은 결국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이성
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
고 있다. 일반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 학대가 이성관계 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인과론적인 요인인 
반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 자체의 외상보다도 아
동기에 돌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방임당한 기억들이 
이러한 양가적 갈등을 유발,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따라서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성관계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
은 성매매 여성의 상담과 재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
을 시사한다. 즉 성 매매 여성들의 자기 안의 이성관계 
의 양가성, 특히 내면의 외상 즉 부모의 방임과 분리가 
성매매 유입과 이후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초를 마련한
다면, 향후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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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재적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가 적고, 연령분포가 초기 성인기에 
치우쳐 있으며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 전체 성매매 여성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서울 3곳과 대전 1곳, 대구 1곳의 성매매 
여성 쉼터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기 때문에 대표성에 
지역적 한계도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성매매 여성의 이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들의 이성교제 실태를 파악하여 전체 성매매 
여성들과 비교한 후 연구결과를 분석해야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성관계는 일방적인 관계 아니라 두 사람 사이
의 양방적인 관계인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 남자의 특
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여성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이성관계 집착 정도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상대의 평가
를 포함하여 이성관계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 대상이 여성
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성매매 연구 대상은 남성 
성매매자이나 동성끼리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 남녀의 성차가 있는지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사
회에 존재하는 성매매의 전체적인 성격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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